
중국, 산업용화학섬유수요급증
자동차산업 발전에 2008년 올림픽 한몫 … 효성·코오롱 눈독

세계 최대의 화학섬유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최

에따른건설수요확대등으로산업용화학섬유수요가크게늘어나고있다.

한국화섬협회가중국산업용방직품행업협회의 최근발표자료를 분석한결과, 중국의 산업용 화학섬유 소비량

은 1988년 53만톤에서 2001년 190만톤으로 3배 이상 확대됐고, 앞으로 연평균 4-5%의 신장을 지속해 2010년

에는 280만-300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타이어 보강재인 타이어코드를 비롯해 차량내장재, 합성피혁, 어업용 등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

지할것으로분석됐다.

또중국의서부대개발진전으로철도, 도로, 수리등의건설사업에서산업용화학섬유수요가확대될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교통·운수 분야에서는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돼 타이어코드, 벨트, 시트, 매트, 에

어백등자동차관련섬유수요의대폭적인증가도기대되고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시설건설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의

료·위생재료의 보급 확대와농업의 근대화에 따른커버나 네트등을 중심으로 한 섬유 수요도늘어날 전망

이다.

이에따라국내화섬기업들의중국진출이활발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효성은 3000만달러를 투자해 중국 저장(浙江)성 가흥시에 생산능력 1만4600톤의 타이어코드 생산공장을 건

설키로하고 2002년 9월착공에들어갈예정이며, 다른 1-2개기업도중국진출을검토중이다.

코오롱도 중국수요 증가에 맞춰 타이어코드와 가공필름 생산시설 마련을 추진중이며, 코오롱유화는 베이징

올림픽과관련된시장개발작업을벌이고있다.

화학섬유업계는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움직임이 거대한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산업용화학섬유수요가늘어나면서부직포부문도주목받고있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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